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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RP6 단백 결핍- 알츠하이머 병 가속화

Ø 미국 메이요 클리닉 Guojun Bu 교수팀은 뉴런의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관련 단백질 6 (LRP6) 매개 Wnt 신호 전달 경로가 시냅스 기능과 인

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

Ø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뉴런의 LRP6 결핍은 아밀로이드 병리를 악

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도 LRP6 발현양

및 LRP6 매개 Wnt 신호 전달 경로 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함

Ø LRP6 결핍, 시냅스의 손실 및 Amyloid-β 독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알

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발견함

- Control 과 Lrp6 KO 마우스 뇌

조직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염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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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NA 단백 발현양 변화- 수초 패턴화 조절

Ø 미국 예일대 Angélique Bordey 교수팀은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Independent, TSC)에서 액틴 가교 단백질 filamin A(FLNA) 과

발현이 mTOR 독립적, MEK-ERK 1/2 의존적으로 비정상적 수초 패턴화

(dendritic patterning)에 기여한다고 밝힘

Ø TSC 마우스 모델 (Tsc1null 뉴런)에서 FLNA 레벨이 mTORC1 독립적,

MEK1 의존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FLNA 레벨을 감소시키면

수초의 복잡성 (dendritic complexity)이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TSC에서 FLNA 발현 변화가 병리학적인 수초 패턴화에 기여함을 입증함

- Tsc1null 뉴 런 에 서 FLNA

knockdown 이 synaptic

frequency를 정상화시킴.

Neuron 2014  http://www.cell.com/neuron/abstract/S0896-6273(14)00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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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
•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존 오키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75)와 노르

웨이과학기술대(NUST)의 부부 과학자인 마이브리트 모세르 교수(51), 에드바르드 모세르 교수(52)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월 6일 밝힘. 부부 과학자 수상은 1903년 퀴리 부부 이후 역대 네 번째
임.

•
노벨위원회는 “‘뇌 속 GPS’로 불리며 뇌가 장소를 인지해 다른 장소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장소세
포(place cell)’를 찾아낸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힘.

<동아사이언스>                                                                          

오키프 교수는 1970년대에 rat과 같은 동물이 쳇바퀴 근처나
문 앞과 같은 특정 장소에 있을 때만 발화되는 장소 세포
(place cells)라는 뉴런을 발견함. 이 후, 고개를 특정한 방향으
로 돌리 때 발화되는 뉴런, 또는 경계선이 보일 때 발화하는 뉴
런과 같은 내비게이션 관련 뉴런들이 잇달아 발견됨

http://www.nobelprize.org/nobel_ prizes/medicine/laureates/2014/pr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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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의 내후각피질에 존재하는 격자세포 연구
- 에드바르드 모세르와 마이 브리트 모세르 부부

• 2005년 Nature에 게재된 연구 방법 및 결과

① 전극을 rat의 해마에 직접 이식한 다음, rat이 커다란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해마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기록함. 전극은 개별
뉴런으로부터 나오는 전기신호를 받아들여 컴퓨터로 전송하고, 컴퓨터는 개별 뉴런이 발화하는 장소를 지도 위에 정확히 표시함. 해마 장소세
포에 신호를 보내는 부분은 내후각피질 (entorhinal cortex)인 것을 밝힘

② 또한, 내후각피질에 존재하는 단일 뉴런의 신호를 기록한 결과, 내후각피질 뉴런의 일부는- 해마의 장소세포처럼 rat이 특정 장소에 있을 때 발
화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뉴런이 발화하는 지점들은 그 궤적이 거의 완벽한 6각형의 격자 모양을 그리는 것을 확인함.

③ 뇌가 이 육각형 패턴을 공간정보 파악을 위한 좌표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 두 사람이 발견한 패턴은 일종의 신경코드(neural code)라고 할 수 있는며, 이것은 뇌 안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진 유
일한 코드로, 컴퓨터 신경과학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됨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http://www.nature.com/news/neuroscience-brains-of-norway-1.16079

http://www.nature.com/news/neuroscience-brains-of-norway-1.1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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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비 환자도 보행 ‘척척’…의료용 로봇시대 성큼

3. 자석으로 패혈증 원인균 잡는다
Ø 재미 한인 과학자가 포함된 해외 연구진이 자석으로 패혈증 원인균을 제거

할 수 있는 의료장비 개발 성공

Ø 다양한 병원균과 결합하는 물질을 자성입자에 입혔으며, 에볼라 바이러스

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YTN 사이언스

Ø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창수 교수와 연구원들이 설립한 헥사르(Hexar)가 하반신

마비 환자가 옷처럼 입는 보행재활로봇(제품명 WA30P) 개발

Ø 한창수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인체에 적합한 설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구동하는 제어가 있어야겠고, 뿐만아니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감지기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

Ø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 환자가 혼자서 착용해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리워크 제

품은 허리 부분 기울기 센서가 상체 움직임을 앞뒤로 감지해 다리를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어 주며 양손에 지팡이를 집고 균형을 잡을 힘만 있으면 하반신 마

비 환자도 일어설 수 있게 함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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